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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-RT 신소재의 국제표준화어 대하여

고분자섬令과 공업변구관 최미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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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작글
작년 11월 5일 독일 궐른에서는 한국의 기술적 우 

수청과 표준화 역량을 발취 한 회쁴가 열렸다, 국내의 

SK（주）에서 다우 케미칼에 이어 에계에서 두 번째로 

개발한 PE-RT 소개의 국제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

회의였다, TC msc SC플라스틱 관믜 일반 물 

WfG 5（폴리올게핀 관）에 上속되어 돟소개 파이프 

믜 장기 내구성에 대한 규격을 개발하는 회의였다, 한 

국륵 대표는 한남대학교 춰선웅 교수님, SK（주） 조규 

쳘 박사 그리고 SK（주）의 기술 고문 자격으로 참석 

한 A 也쎄를 포함하여 3명이 참석하였다,

S性（주） 입장에서는 오랜 변구개발 끝에 개발한 이 

소개가 세계시장에서 생존과 도태의 갈림길이 될 수 

있는 중요한 회의인 것이다, 瓯:주）측에서는 국내 시 

장 수요만 보고 오랜 기간 많은 변구비를 투자해서 

개발한 게 아니라, 세계시장을 노리고 덤벼들었는데 

만약헤 국제 규격이 SK（주） 제품이 줌족할 수 없는 

품길 기준으로 제정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을 

수 없게 둰다, 이러한 상홯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와 

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알림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

수 잆는 이와 유사한 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

잆어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

글자 적어 봅니다,

2.본 글

2.1 PE-RT는 이뗜 소艸인가7

PE-FLT 란 RsLyethyiene Raised Temperature 
약칭이며, 폴리에틸렌을 난방용 관믜 소개로 사용하 

기 위해서는 고온 안정성이 우수하여야 하는데 현개 

많이 사용하고 处는 가교화 폴리에틸렌 수준믜 물성 

을 낼 수 이도록 폴리에틸렌의 열간내압 크리프 특성 

을 획기적으로 보강한 소개이다, 용도로는 일반 주택 

및 아파트의 온돌난방 및 믐용수舍 관에 사용되며, 현 

개 국내에서 난방용 관 소개로 사용하고 잆는 가교 

화 폴리에틸也 폴리프로필렌 곰중합체, 폴리부틸렌 

둠과 경쟁되는 소재이다, 가교화 폴리에틸렌믜 위생 

상 안전문제나 공정 조건에 따른 제품의 불균일서 폴 

리프로필렌 곰중합체의 낮은 내 압특섬 그리고 국내에 

서는 수지가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 

는 고과의 폴리부틸렌 둠의 각 소개가 가진 단점들을 

보완한 기존 소재를 대체할 수 잆는 신소개이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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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2 시장 현왕

FE-RT 소개믜 관은 난방용 관믜 소개로 가장 많 

이 义이는 가교촤 폴리에틸렌과는 달리 가교화제의 

첨가없이 장기 내열, 내압성이 우수하고, 뛰어난 유연 

성으로 인하여 시곰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관 제조시 

에 불량품 발생이 낮아 중국, 유럽, 오세아니아 둠에 

서 시장이 급신장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

높은 성장성을 나타내고 잆다, 국내에서는 대단지 주 

택 보급으로 가교촤 폴리헤틸켄, 폴리프로푈렌，폴리 

부틸렌 및 알부미늄 복합관 둠과 함께 외국에서 수입 

된 원료로 제조한 FE-RT관이 일부 공급되어 왔다, 

국내 온수공급 및 난방관 현홤은, 1知년 이전에는 

주로 돟파이프를 사용하였으나 1知년 이호 가교화 

폴리에틸퀜, 폴리프로필렌 공중합체, 알부미音 복합관 

및 폴리부틸렌 둠믜 플라스틱 관으로 대체되고 잆다, 

돟파이프는 원가가 비料고 장기 사용시에 수돗물에 

의한 침식 및 침식물에 믜한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

단점이 있다, 최근 설비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관은 

파열 둠의 잦은 하자 발생 으로 인하여 시장 점유율이 

확대되 못하고 以으며, 가교화 폴리에틸렌관 또한 강 

도가 약해 파손되거나 부분파손시 재생이 불가한 점, 

돟결시 해빙이 어려운 점 둠을 고려할 배 FE-ET가 

향후 난방용 관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

겄으로 예상된다, 국내 플라스틱 난방관 시장은 가교 

화 폴리에틸렌 3만퇴년, 폴리프로푈렌 7천퇴년，폴 

리부틸렌 3천톤里 규모이며, FE-RT가 기존 난방용 

플라스틱 관의 상당량을 대체한다고 볼 때 현간 2만 

톤 이창믜 시장을 형성할 수 이을 것으로 추정한다, 

해외 시장은 현재는 약 3만톤 규모이기만 상기한 장 

점으로 인하여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고 중국에서 난 

방용 관의 지속적인 수요로 인하여 2005년경에는 약 

12만톤에 이를 것으로 업계극에선 예상하고 잆다,

2.3 표준화 卒진 갱위

국내 업계에서는 FE-RT 믜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 

이라고 예상하고 여러 파이프 가곰업체가 많은 관심 

을 보임에 따라 ［플라스틱 파이프 표준기술변구최］에 

서는 관련 Dffl 규격을 참조하여 2001년호부터 학계, 

파이프 가공업체，수요극인 건설업체끠 전문가로 작 

업반을 구성하여 KS간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（참고 

로 관련 KS규격은 2003년 7월에 이미 제정하였음）, 

ES안의 작성과 동시에 관련 旧。가 없으므로 TSO의 

KS 부합화"라는 기치아래 야심차게 N初F를 준비하 

고 잆던 차에 2003년 3월 ISO/TC WSC S에서 날 

아온 문서는 힘들게 규격란 작업을 해온 사람들을 어 

이없게 만들었다, 바로 다우 케미캄즉에서 돟소재의 

관으로써 가장 중요한 물성요건에 대해서 다부는 

NWIP "PolyetlTylene of raised temperature 

resistance （FE-RT） pipes - Effect cf time and 

temperature on the expected strength'를 제출한 

것이다, 더구나 다우 케미칼즉세서 제안한 N裨『에 

는 DMI의 기준이나 SK（주）륵의 물성을 쵤샌 상향조 

정하여 제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 

다, 이헤 작업반원. 특히 SK즉 담담자들과 어떻게 대 

처하여야 할 것인가 대해서 진지한 토끠를 거듭하면 

서 다각적인 대웅전략을 수립하고 철저한 준비를 홰 

왔다, 기본 이론이나 시장 논리 보다도 확실한 건 시 

험 자료밖에 없다는 주위 전문가들의 믜견을 받아들 

여 SK（주）륵에서는 핣은 기간이지만 많은 시■험자료 

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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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우 케미캄믜 IWE에 대한 천 번째 전문가 최의 

가 지난 11월호에 독일 쾰른에서 개춰하였다, 참석한 

9개국 20여명의 전문가 중에서 다우 케미칼이 다국적 

기업의 장점을 십분 활岳하여 3개국에서 3명쁴 다우 

케미칼 직원을 참석케 하였다, 현개까지는 독일끠 다 

우 케미칼이 독점생산하였기 때문에 일반 폴리에틸렌 

믜 2배이창인 L50W톤 이창의 고가를 유기할 수 잆 

었으나, 춰근 SK주）의 개발제품이 다우 케미캄의 독 

점적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하자, 다우 케미칼륵에서 

는 Dffl 16&3의 기준보다 상향 조정된 자사 제품기 

준세 맞춰 成가격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회 

의를 이끌어 가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다수의 직원을 

참석케 한 것이다, 따라서 이번 궐른회의에서는 다우 

케미콸쁴 주도대로 이끌리느냐 아니면 함께 공생의 

길을 걸을 수 있느냐 하는 중요한 rgid가 되는 것이다, 

실제로 명분은 토론이지만 협상이라는 단어가 더 적 

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

진행되었다,

일단 다우 케미콸륵은 규격에서 자사가 새로 개발 

한 신제품을 포함하여 둠급화를 시도하였으나 SK 

（주）와 스웨덴의 B瀬距와 같은 다우 케 미칼의 견제 

세력들이 제시한 특검 최사제품의 품遂을 기준으로 

하여 구분할 수 없다는 ISO 규격 제검 논리에 의해 

무산되고 말았다, 한국즉에서 제시한 설계웅력에 의 

한 둠급 구분은 다우 케미 캄륵이 제시하는 둠급 구분 

방식의 부당성을 설명하면서, 각국 대표들의 공감을 

얻을 수 잆었다, 그리고 한국륵은 장기시험의 대체시 

험으로 피로시험 데이터를 제시하여 다우 케미캄측믜 

의도를 저지하고 소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잆었다, 

쳘저하게 준비해 온 시험자료 뿐만 아니라, 다우 케미 

칼의 입장에서 보면■ SK（주）의 존재로 인하여 기존 

유럽의 견제세력인 Borealis나 균血酒에 믜해 무산 

될 수 있는 사항들을 규격화할 수 잆기 때문에 SK 
（주）극과의 적당한 곰조가 푈요하다고 여기고 생각보 

다는 쉽게 W［（주）극에 유리하게 협상竹이 이부어길 

수 이었다, 그러나 실제로 앞으로는 더 많은 난관이 

남아 있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다 

철저한 준비를 톰하여 우리의 기술과 역량을 발취하 

여야 할 것이다. 이를 국익 창줄과 직접 연계되어야 

할 것이며 한국의 위상을 일충 제고할 수 있어야 할 

것이다,

3. 맺음글
최근 몇 년간 플라스틱 파이프와 관련한 한국륵의 

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돟의 결실이 표면화되고 있 

는 듯이 보여긴다, 한국륵 대표의 치밀한 자료준비와 

사전 활동이 목적한 바대로 유리하게 이끌어 갈 수 

잆었으며, 이를 톰하여 한국의 기술 수준과 국제 표준 

화 할돟의 역량을 한껏 표줄할 수 잆었다, 시험자료의 

의미를 일일이 플라스틱 파이프 전문가들에게 논리적 

으로 설명하고 설득시킴 으로써 참석한 회원국 대표들 

로부터 호뭄을 얻을 수 이었던 것이다, 금번 사계는 

국제규격을 이용한 국익 창줄의 일궤가 될 것으로 사 

료되며, 합믜둰 내용이 명문화되어 국제 규격으로 반 

영될 때까지 보다 적극적인 할돟을 전개해 나가야 할 

것이다,

이에, 한국은 소개개발에 잆어서는 유럽 수준에 뒤 

지지 않지만 다국적 기업끠 장점을 십분 발취하는 선 

긴 화학업계에 비교해서 시장적용 자료 및 시험자료 

둠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신소개 제품의 국제 표준화 

에 이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기 

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, 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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